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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aracteristics of funeral culture, funeral law and crematory of Japan, which are most similar to aging society in Kore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laborate facilities such as space composition and movement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to prepare for aging society in the future change of funeral culture of Korea and planning of funeral complex facilities.

          

          
            Method
            In this study, we first deduce the future change of the funeral culture and the change pattern of the funeral complex facilities in Korea. In anticipation of the changing patterns of change, we anticipate factors that will serve to prepare for funeral complex facilities in an aging society. Four typical Japanese funeral facilities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funeral culture and burial facil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uneral facilities combined with special use spaces, we analyzed the spatial composition characteristics and the movement system of each case in three aspects of fluidity, accessibility, and functionality in each case.

          

          
            Resul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urveyed contents, suggestions to consider in the planning of the space composition of the funeral complex facilit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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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1)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677만 5천여 명, 15세 미만의 유소년 층의 인구는 676만 8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와 출산율 저하 문제도 심화 되면서 노령화 지수가 100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각 1개소 이상의 화장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당해 38.3%에 불과했던 화장률이 2015년 기준 80.8%로 2배 이상 증가한 추세를 보이나 고령화 및 노령화에 대해서 대비 및 준비는 미흡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와 가장 유사성을 띠는 일본의 장례문화, 장례법 및 화장률을 비교하고 대표적인 장묘시설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간 구성과 동선 체계 등 장묘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징 등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변화 및 복합장묘시설2)의 계획에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미래변화 및 복합장묘시설에 대한 변화 양상을 추론하고, 도출된 변화 양상에 대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합장묘시설에 작용될 요인들을 예상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일본 장묘시설 중 대표적인 4곳을 선정하여 장례문화 및 장묘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장묘시설의 기능상 특수 용도의 공간이 결합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사례의 유동성, 접근성, 기능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공간구성 특성과 각 사례의 동선 체계를 분석하였다. 일본 장묘시설의 사례는 장묘시설의 성격이나 용도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도심형보다는 교외형을 선정하였으며 최근의 트렌드 분석 등을 위하여 2000년 이후에 신축 및 개축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공간 구성의 계획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Fig 1.  
				
          

          
            Research flow chart
          
          

          

        

      

      
        1.3.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장례문화 및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 초기에는 특정 종교 혹은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장례의식의 형태에 관해 연구되었다.

        
          Table 1.  
				
          

          
            Previous study on funeral culture
          
          

        

        
          
            
              	Researcher
              	Research title
            

          
          
            	Yu, Heuong-Mok(1982)
            	A Study on Church Ceremony : Centered on marriage ceremony and funeral ceremony
          

          
            	Kim, Hak-Do(1986)
            	Funeral of KRC contrasted and adapted to traditional rites of Korea
          

          
            	Lee, Jae-Heon(1990)
            	Study on the funeral ceremony of Korean church illuminated in Reformed theology
          

          
            	Hwang, Heon(1995)
            	Comparative Study on Shamanism and Catholic Funeral
          

          
            	Jang, Gil-Woong(1995)
            	A Study on the Reform of Korean Nursery School System
          

        

        

        장례시설 및 화장시설 등 건축적인 형태에 따른 연구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수목장, 복합장묘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able 2.  
				
          

          
            Previous research on funeral facilities
          
          

        

        
          
            
              	Researcher
              	Research title
            

          
          
            	Kim, Ji-a (1999)
            	A Study on the Planning of Funeral Spaces - Focusing on the funeral parlor and the hall
          

          
            	Oh,Young-Mo (2002)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condolent space in funeral ceremony hall
          

          
            	Park, Dong-Ok (2002)
            	Study on the indoor Space Allocation Type in the Contemporary Funeral service Halls
          

          
            	
              
                Lee, Ho-Jo (2005)
              
            
            	A Study on public policy measures for providing crematoria and cinerary facilities in Korea
          

          
            	Lee, Eun-Gyu (2008)
            	Survey of Changes in the Korean Funeral Tradition
          

          
            	Han, Joo-Yeon (2012)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Crematoriums
          

          
            	Kim, Jin-a (201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site plan of complex funeral facilities in Korea
          

          
            	Kwon, Oh-Tak (2017)
            	A study of architectural design of synthetic funeral facilities in present korean funeral culture
          

        

        

        ‘장례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범위로 보면 다수 존재하지만, 근·현대의 범위의 선행연구는 20편 남짓 검색되었으며, 특정 종교와 특정 지역의 장례의식에 대하여 저술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장례시설 및 화장시설 등에 관한 연구는 해당 시설이 가진 건축적 특징 및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서 예측될 장례문화 및 ‘복합장묘시설’의 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일본 장례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장례문화학, 불교학, 역리학 등의 방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당 관련 연구는 20편 가량 존재하며, 고령화와 연관하여 중점으로 분석된 연구는 5편 남짓으로, 현재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장례문화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Table 3.  
				
          

          
            Previous study on japanese funeral culture and funeral facilities
          
          

        

        
          
            
              	Researcher
              	Research title
            

          
          
            	
              
                Lee, Ho-Jo (2005)
              
            
            	A Study on public policy measures for providing crematoria and cinerary facilities in Korea
          

          
            	Kim, Si-Deok (2007)
            	Cremation and Buddhist Funeral in Japan: the flow and changes
          

          
            	Lee, Eun-Gyu (2008)
            	Survey of Changes in the Korean Funeral Tradition - Focused on Youth’s Mentality Towards Crematory Survices -
          

        

        

      

    

    

  
    
      2. 이론적 고찰
      
        2.1. 일본 장례문화 고찰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장에서는 일본의 화장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장묘시설의 바람직한 개선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의 여건인 일본은 묘지가 국토의 압박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철저한 법적 규제와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묘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은 1910년대까지만 해도 매장이 화장(31.5%)보다 훨씬 많았으나, 1950년대에 들어서 화장이 매장을 앞질러 50%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1976년에 매장 금지령이 공포되어 1998년에 98.5%의 화장률을 보였음에 비추어 현재는 화장이 거의 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묘지 관련 시설이 국민의 정서 생활이나 공중위생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철저한 운영관리를 유도하여 왔으며, 묘지의 운영 주체를 지방 공공단체 위주로 하고, 사설 묘지는 극히 일부만 인정하여 묘지의 영속성과 비영리성,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망자 유족들의 과도한 장례경비를 줄여주고 있다. 따라서 2~3평 규모의 가족 납골묘지 이용이 점차 납골당의 이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3)

        일본은 화장을 주로 하고 있다. 이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대륙의 도래인으로부터 전파되어 민간에 보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기 7세기 다이카(大北)정권의 박장령(薄葬令)과 불교사상의 영향아래 화장이 상류계층에 널리 전파되고 지토천황이 화장한 사례로부터 시작하여 화장 후 납골하는 신앙이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였다. 이후 에도시대에 국학과 유학이 국가이념으로 채택됨으로서 화장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메이지시대에는 장법에 관한 행정을 인민의 정서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후 일본은 20세기 초까지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등 일반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장사를 지냈으며 매장이 화장보다 많았다. 그러나 일본 전통의 가묘제도의 전통이 부활하고 화장 후 유골을 한 곳에 모시는 것이 편리하면서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화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상의 일본 장례문화에서 장묘제도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Table 4.  
				
          

          
            Major funeral institution changes in Japan
          
          

        

        
          
            
              	Year
              	Institution
            

          
          
            	1871. 4
            	宗門人別帳廢 (Buddist Separate Deposition Book // To control Christianity, A kind of family register proving that you belong to a certain temple.)
          

          
            	1873. 7
            	Crematorium prohibition
          

          
            	1875. 5
            	Release of prohibition of crematorium
          

          
            	1884. 10
            	Establishment of cemetery and burial ground regulation rule
          

          
            	1884. 11
            	Enforce subdivision rules regulating cemetery and buried standards
          

          
            	1948. 5
            	Legislation on graveyard, burial ground, etc.
          

          
            	1948. 7
            	Establishment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aw on Cemeteries,
          

          
            	1983. 12
            	The 9th amendment of the same Act, the fifth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최근에 들어서는 고령화 및 노령화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조문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장례식의 소형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소형화되는 장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장례형태로 는 슈카츠, 쵸쿠소우, 가족장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슈카츠(終活)’는 ‘임종 준비 활동’을 뜻하는 말로,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들이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노년층이 생의 마감을 준비하기 위한, 죽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살아생전의 활동을 의미한다. ‘쵸쿠소우(直葬)’는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먼저 일반화된 용어로 장례절차를 일컫는 츠야(밤샘), 고쿠베쯔시키(영결식), 소시키(장례식), 화장, 납골4) 이라고 하는 일련의 장례과정을 간소화하여, 츠야 후에 바로 화장을 하는 것이다. 가족장(家族葬)은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례 형태로 기본적인 식의 흐름은 일반적인 장례식의 형태와 동일하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장례를 말한다. 가족장은 장례식의 참석인원을 미리 소규모로 확정 지어 두고 장례지도사가 그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고인의 장례식을 준비한다. 가족장은 장례식의 허례허식을 최대한 배재할 수 있고, 소규모로 이루어져 일반 장례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되며 가족 및 친지가 장례식 준비에 참여하여 고인만을 위한 장례식 구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5.) 5)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form of funerals in Japan
          
          

        

        
          
            
              	Division
              	Main point
            

          
          
            	終活, (Shukatsu)
            	Every act that the elderly do before they die to prepare for their death
          

          
            	直葬, (Chokusou)
            	A process that is omitted in order to simplify the funeral consciousness in the era of the time when the nuclear family and the aging are simultaneously carried out
          

          
            	家族葬, (Family funeral)
            	A form of small-scale funeral serv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nvenience of family, relatives, and condolers
          

        

        

      

      
        2.2. 일본의 화장률 및 장묘시설 현황
        일본은 급속한 핵가족화와 출생률 저하(1989년 1.57%)로 일본의 전통적인 대를 잇는 ‘가묘’제도의 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계승자를 상실하여 무연분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묘지난, 국민의 경제의식, 위생관념이 고취됨에 따라 화장률이 1995년도에는 98.7%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일본 천황과 화장장이 없는 외딴섬 지역 주민을 제외한 전국 주민의 100%가 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화장관행은 화장 후 분골을 자연에 뿌리는 산골방식이 아니라 매장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시각적 거부감이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망자와의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토지활용의 극대화를 기하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이 밖에 화장장을 환경친화적이며 현대적 이미지를 갖추게 함으로써 화장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킨 점도 화장문화 장려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장관행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일본의 화장률 및 화장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6) (Table 6., 7., 8.)

        
          Table 6.  
				
          

          
            Status of crematory facilities in Japan by subject
          
          

        

        
          
            
              	Division
              	1988
              	1993
              	1995
            

            
              	Facilities
              	%
              	Facilities
              	%
              	Facilities
              	%
            

          
          
            	Municipality (Exclusive)
            	1,312
            	68.3
            	1,269
            	64.4
            	1,204
            	74.9
          

          
            	Municipality (Public)
            	323
            	16.8
            	334
            	17.0
            	338
            	21.0
          

          
            	Private enterprise
            	22
            	1.1
            	18
            	0.9
            	19
            	1.2
          

          
            	Public interest, religion, corporation
            	4
            	0.4
            	11
            	0.6
            	5
            	0.3
          

          
            	National Nursing Home, etc.
            	260
            	13.4
            	333
            	16.9
            	41
            	2.6
          

          
            	Total
            	1,921
            	100
            	1,965
            	100
            	1,607
            	100
          

        

        

        
          Table 7.  
				
          

          
            Population growth trend in Japan 
          
          

        

        
          
            
              	Division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Total population
            	123,611
            	125,463
            	127,385
            	129,346
            	130,397
            	130,033
            	128,345
            	125,806
          

          
            	Birth
            	1,222
            	1,265
            	1,438
            	1,506
            	1,415
            	1,278
            	1,162
            	1,144
          

          
            	Death
            	820
            	951
            	1,026
            	1,166
            	1,327
            	1,479
            	1,594
            	1,694
          

          
            	Natural increase
            	402
            	314
            	412
            	340
            	88
            	202
            	432
            	550
          

          
            	Birth (%)
            	0.99
            	1.01
            	1.13
            	1.16
            	1.08
            	0.98
            	0.91
            	0.91
          

          
            	Death (%)
            	0.67
            	0.76
            	0.81
            	0.90
            	1.02
            	1.13
            	1.24
            	1.35
          

          
            	Natural increase (%)
            	0.32
            	0.25
            	0.32
            	0.26
            	0.06
            	0.15
            	0.33
            	0.44
          

        

        
          
            
              (Unit : Thousand Persons, %)
            
          

        

        

        
          Table 8.  
				
          

          
            Japan’s burial, cremation rate(1995)
          
          

        

        
          
            
              	Division
              	Population
(Thousand)
              	Dead
              	Death rate
              	Burial
              	Burial rate
              	Cremation
              	Cremation rate
            

          
          
            	Nationwide
            	125,463
            	951,262
            	0.76
            	12,385
            	1.3
            	938,877
            	98.7
          

          
            	Tokyo-do
            	11,774
            	80,898
            	0.69
            	35
            	0.0
            	80,863
            	100.0
          

        

        

      

      
        2.3. 시사점
        일본은 종교 문화 및 거주양식 등의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에 대한 관념도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조상숭배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부하여 강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또한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화장관행은 화장 후 매장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산골장소가 따로 없으며, 시각적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골을 보관함으로써 망자와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또한 허가된 구역 이외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며, 기당 2-3평을 초과하지 않고 공원묘지에 화장 후 가족단위 납골묘지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골을 분골하지 않고 그대로 수습하는 형태를 띠며, 화장장 및 납골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도심주택가 한복판에 화장시설 및 추모의 집 등이 버젓이 들어설 정도로 시설에 대한 혐오의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시설임을 누구나 공감하며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본 장묘시설 사례 연구 및 분석
      
        3.1. 대상 선정의 범위 및 분석방법
        앞 장에서 살펴본 양국의 장례문화 및 화장시설의 현황 분석 도출로 미루어 보아, 인구대비 화장시설 보유량은 양국 모두 충분한 실정이며 현대문화적으로 장례와 화장, 봉안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의 구성 및 범위는 용도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도심형보다는 교외형을 선정하였으며, 최근의 트렌드 분석 등을 위해 2000년대 이후로 증축, 개축, 신축된 화장로 3기 이상 보유한 공립 및 사립 화장시설 및 수목장, 장례시설로 한정하였다. (Table 9.)

        
          Table 9.  
				
          

          
            Composition and scope of analysis target
          
          

        

        
          
            
              	Standard
              	Contents
            

          
          
            	Features and configuration
            	Crematorium, Natural Burials, Funeral Facility
          

          
            	Era
            	Facilities enlarged, reconstructed, newly built since 2000
          

          
            	Scale
            	Cinerator over 3
          

          
            	Operation mode
            	Public and private
          

        

        

        분석 대상의 일반적 시설 개요 및 대상이 가진 모든 시설의 평면을 분석하여 실의 배치와 실의 구성을 알아보고,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선 체계를 파악한 뒤 시설의 종합적 배치 현황 및 공간과의 관계를 평면적으로 분석하였다.

      

      
        3.2. 분석 대상의 개요
        
          1) 효고 현 Rooftecture C (兵庫県 太子町役場 筑紫の丘斎場)
          일본 효고 현에 위치한 <Rooftecture C>의 외형 디자인은 큰 4개의 곡면으로 이루어진다. 입구의 경계는 절점이며, 입구 상단의 곡면은 공간을 완충시키며 지붕의 곡면은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7) 네 번째 곡면은 홀에서 밖으로 나가는 복도를 형성한다. 죽은 자를 내세로 배웅하는 마지막 고별을 위한 공간감과 디자인의 의미를 내포한다. 혐오시설로 각인되어지는 화장시설을 아치형, 곡면의 디자인으로 화장장 외부에서의 차폐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이용자의 동선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다른 유가족과 접촉을 차단하도록 계획했다. 주요 실 구성으로 화장로 6기(상시 3기, 예비 3기), 고별실 2실, 수골실 2실, 대기실 및 휴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의 화장장이다.

        

        
          2) 사이타마 시립 오오미야세이엔 (さいたま市立 大宮聖苑)
          오오미야세이엔은 사이타마 중심지에서 약 8km 떨어져 위치한다. 거대한 농지인 미누마탄보(見沼 田圃)에 접해 있다. 자연이 풍부한 대지에 화장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귀한 풍경을 이어가면서 신경관(新景觀)을 창조하는 것을 염두하고 설계되었다.

          화장시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은 이용자의 감정 등을 크게 동요하며 이러한 화장시설에서 조문객은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시설 내부를 이동하고 각각의 공간에서 조문의식이 행하여진다. 

          이동경로에 따라 감정의 접속(Sequence)을 부여하여 내부를 구성하였다. 동선의 연속성, 단계성을 중심으로한 평면계획과 중층 구성, 각각의 공간에 맞는 명암을 표현하는 조명과 채광으로 위의 개념이 실현된다. 주요 실 구성으로 가동되는 화장로 3기, 고별실 3실, 수골실 3실, 대합 로비로 가는 중간에 호수와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다.8)

        

        
          3) 오미하치만 시립 사자나미죠유엔 (近江八幡市立さざなみ浄苑)
          계획 당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특수한 시설이 평범한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계획 당시 공공건축의 소통하는 설계의 시도로 주민이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토론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통한 설계로 좋은 시설을 건축하려 했다. 본 시설에서는 기본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풍토에 맞도록 건축 재료들을 이 지역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었다. 또한 공공건축인 만큼 이 지역의 거리와 대지의 경관이 결합할 수 있도록 오미하치만의 예전 거리의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다.

          주요 실 구성은 화장시설 화장로(가동) 4기, 화장로 전실 3실, 수골실 1실, 커뮤니티 시설 포치, 전시실, 대기실 3실이 있다.9)

        

        
          4) 이즈미 시립 영원 북부 커뮤니티센터 (和泉市立いずみ霊園)
          이즈미시 북부에 위치한 기존 화장터 부지로 반도와 같은 형태로 오노 연못에 돌출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연환경과 경관이 아름다운 장소이다. 본 시설은 동일부지 내에 있는 기존 이즈미시 시영화장터의 개축이다. 공사기간 중에도 기존의 화장터는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산림을 조성해 부지를 확충하고, 건물 주변으로는 연못가의 경관을 고려해 가능한 한 지형과 수목을 남기는 등 자연환경을 살린 배치계획을 하였다. 기존 화장터는 본 시설의 운영 개시 후 해체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하되, 인접하는 북부 커뮤니티센터의 활용으로 시영 장례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연못과 기념비를 배치한 상징적인 외부공간인 중앙 로터리를 기준으로 다목적 홀 입구 홀은 동서축으로, 화장 및 대기동 입구 홀은 남북축으로 알기 쉽게 배치함으로써 사용이 편리하게 평면을 계획하였다.10)

          이 시설은 기능상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목적으로 한 시설과 장례공간으로서 의식이 행하여지는 다목적 홀 부문 및 화장과 수골을 하는 화장•장례 부문, 차례를 대기하는 대기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부문 이용 목적과 방법, 공간의 특성이 다른 점에서 비롯하여 각각의 공간에 간섭하지 않도록 설계하려 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실의 구성은 커뮤니티 부문의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회실 1실, 화실 1실, 갤러리 1실이 있고 화장 및 장례 부문의 화장로 9기, 화장로 전실 2실, 수골실 1실이 있으며 대기 부문은 로비와 함께 다목적 홀, 대기실 6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4곳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와 공통적으로 혐오시설의 인식과 자연환경을 존치하기 위해서 시가지 중심가로부터 떨어진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일본은 장례 절차상 불교사찰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불교사찰과의 연계를 고려한 위치를 보이고 있다. 본문에서 다룬 사례 4건은 사례지 중심으로 5~20km 내에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효고 현의 <Rooftecture C>는 비교적 시가지에 위치한다. 효고 현의 기존 화장장의 위치는 시가지에서 10km이상 떨어져 있으나 2000년대 이후에 신축된 화장장 가운데서 입지 조건은 시가지 중심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시립 사자나미죠우엔>과 <이즈미 영원 북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도시의 화장장 입지로는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일본 장례문화가 원스탑(One-Stop) 장례식11)의 간편하고 빠른 장례를 선호한 이유가 입지 조건을 도심지와 가깝게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이타마 시의 <오오미야세이엔>의 경우에는 시가지와 20km 떨어져 있어 사이타마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사이타마 시와 인접한 가스카베 시의 경계선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타마 시민뿐만 아니라 가스카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형,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10.)

          
            Table 10. 
				
            

            
              Outline of analysis targets
            
            

          

          
            
              
                	Division
                	Rooftecture C
                	Omiya-Seien
                	Sajanami-jyoyuen
                	Izumi Northern Community Center
              

            
            
              	Image
              	
                
              
              	
                
              
              	
                
              
              	
                
              
            

            
              	Master Plan
              	
                
              
              	
                
              
              	
                
              
              	
                
              
            

            
              	Distance to city center
              	
                
              
              	
                
              
              	
                
              
              	
                
              
            

            
              	Address
              	Hyogo-ken, Ibo-gun, Taishi-cho,
Sayooka, 732
              	Saitama-ken, Saitama-shi,
Minuma-ku, Someya, 2
chome-350-1
              	Shiga-ken, Omihachiman-shi,
Funakicho, 3 7
              	Osaka-fu, Izumi-shi, Onocho,
15-3
            

            
              	Main purpose / Structure and scale
              	Crematorium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eel structure /
1st floor above ground
              	Crematorium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eel structure /
1st floor above ground
              	Crematorium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eel structure,
Wooden structure /
2 stories above ground
              	Crematorium, Community Center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
2 stories above ground
            

            
              	Land area / Building area / Total area
              	12,657㎡ / 2,771㎡ / 2,314㎡
              	41,612㎡ / 7,306㎡ / 6,741㎡
              	12,334㎡ / 2,343㎡ / 2,365㎡
              	27,675㎡ / 5,324㎡ / 6,229㎡
            

            
              	Coverage ratio / Volume ratio
              	21.89% / 18.28%
              	17.56% (Permit 70%) /
16.20% (Permit 400%)
              	19.01% (Permit 70%) /
19.18% (Permit 200%)
              	19.23% / 22.50%
            

            
              	Cinerator / Front room
              	Always 3, Spare 3 / 1 Room
              	Always 3, Spare 7 / 3 Rooms
              	Always 4, Spare 1 / 3 Rooms
              	Always 9 / 2 Rooms
            

          

          

        

      

    

    

  
    
      4. 공간구성 및 동선 체계 분석
      
        4.1. 공간구성 분석
        우리나라 장례시설의 구성 요소로는 큰 의미로 장례예식공간, 사무관리공간, 휴식 및 편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장례예식공간은 분향 및 접객, 영결식, 사체처리(안치, 염습, 부검, 참관)공간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체처리를 행한 뒤 화장시설로 이송하는 형태이므로 장례예식공간 구성이 다르다.12)

        <Rooftecture C>의 공간 구성에서 동선이 명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공간 구성 또한 일률적이다. 화장로를 이용하는 유가족은 입구에서부터 고별실로 이르기까지 다른 기능의 공간이 없으므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고, 대기자, 조문객의 경우에도 대기하는 동안에 화장 중인 유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대기실이 수골실과 떨어져 있다. 수골실의 경우 화장 이후 관리자 전용 통로로 운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유가족의 경우 수골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시 출입해야하지만 고인을 떠나보내는 절차 중 하나이므로 간편함보다는 유가족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준비의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사료된다. 

        사이타마 시의 <오오미야세이엔>은 화장동과 대합동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그 구성이 앞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주출입구로 진입하여 먼저 접근이 가능한 화장동에는 화장로, 화장로 전실, 수골실, 고별실이 수직, 일렬 배치되어 있어 동선이 복잡하지 않고, 고별실에서 수골실까지의 접근 경로가 단순하다. 때문에 조문객 또한 고별실에서 조문이 가능하게 된다. 대합동의 경우에는 편복도식으로  대합실 10실이 일렬 배치된 단순한 형태를 띠지만, 대합동과 화장동의 연결부분에 호수를 지나는 브릿지로 통로를 두어 단순한 경로를 자연스럽게 연출하였다.

        <사자나미죠유엔>은 장례·화장 공간과 주민 문화공간을 연결한 형태로 본문에서는 장례·화장 공간을 다룬다. 고향의 친근함 속에서 조용한 장례의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우선 고려하였다. 확장이라는 장례의식의 본성을 중점으로 고별(화장), 입관 및 수골을 위해 한 공간을 각 장례의식 그룹의 장례의식 전용 공간으로서 이용이 자유롭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용자에게 장례의식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를 시설에 포함시켰다. 화장로는 5기(상시 4기, 예비 1기), 영안실 1실, 수골실 1실 등으로 구성된 화장동과 회랑을 따라 연결된 사무실, 회의실, 수유실, 전시 코너, 포치 등으로 구성된 대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의 목적의 <이즈미 영원>은 1,000여 명이 동시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주된 목적이 주민커뮤니티생활을 고양시키기 위한 시설로, 초기에는 장묘시설을 배제한 상태로 계획되었다. 계획 부지에 기존 화장터를 이용하여 커뮤니티시설과의 융합을 꾀했고, 주변 자연 경관과의 연계성을 위해 각 부문을 간섭하지 않는 형태이다. 내부 공간적으로는 화장시설 내에서 화장, 대기, 관리구역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화장장과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객, 관리자, 유가족의 동선을 따로 구분하여 유가족을 배려하기 위한, 이용자 및 유가족 중심의 동선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의 계획에서는 대부분 관리자가 시신을 인수하고 유족과 시신이 분리되는 폐쇄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관리자 중심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화장로 개방을 통해 일본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계획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 배치 유형의 경우 위의 4가지 사례 이외에도 대체적으로 건폐율이 낮기(20% 전후) 때문에 편복도형 배치를 계획한 사례가 많다. 편복도형 장묘시설에서는 내부에서 순환이 자유롭지만, 주 출입구는 한 개만 두어 화장로와 화장로 전실에까지의 동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통로형 배치에서는 주출입구가 둘 이상으로 하여 입·출입의 자유도를 높이고, 병합 및 수평형 배치에서는 기타 시설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중앙코어의 형태를 띤다. (Table 11.)

      

      
        4.2. 동선체계 분석
        2000년대 이전에 계획된 일본 화장시설의 경우, 혐오시설 인식 때문에 그 기능이 화장시설로써 한정된 형태이지만, 2000년대 이후 초 고령화,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일본의 장례문화 인식이 변화하여 그 사용 형태와 기능이 화장시설의 기능뿐만이 아닌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통로, 문화적 기능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적 기능으로써 전시·집회 공간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의 기능이 추가되는 시기이며 건축적 의미로는 일본 장묘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도 및 스타일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고 현의 <Rooftecture C>의 경우, 화장시설을 외형적으로 4개의 큰 곡면으로 계획하여 외부 공간은 그 곡선을 따라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내부 동선으로는 유가족과 조문객·관리자의 두 가지 동선으로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유가족의 경우 진입 후 화장로 전실을 통해 화장로까지 도달하여 불필요한 이동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 조문객·관리자 동선에서는 유가족과의 접촉이 차단된 형태로, 장자의 화장 이후에 수골실에서 조문이 가능한 형태이다. 분리된 동선으로 이용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상업·직무공간은 유가족 동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타마 시의 <오오미야세이엔>은 <Rooftecture C>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외부 공간에서 조정지를 정비한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출입구는 맞은편으로 2개소와 장자의 관 출입로 1개소를 계획하였다. 북쪽의 출입구는 조문객·관리자의 주 이동경로이며 주 이용자에 맞게 대기 공간과 직무 공간이 구성되어있다. 남쪽의 출입구로는 유가족과 주민 이용 통로로 건물 안쪽의 조정지를 산책하기 위한 통로가 되며, 유가족이 화장로 전실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이다. 관 출입로는 우리나라 장묘시설과 같은 양상으로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케 했다.

        <사자나미죠유엔>의 경우 위의 사례와 상반된 형태를 띠는데, 주 출입구가 1개소이며,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지 않는 형태이다. 평면상 아래쪽의 수평의 메인 복도를 통해서 조문객·관리자·유가족·관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수직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된다. 관의 경우, 화장로 출입을 위해 가장 안쪽까지 연결된 복도를 통해 화장로로 출입하고, 조문객과 유가족은 중앙에 형성된 두 복도를 통해서 화장로 전실로 출입이 가능하며, 화장로 전실사이에도 통로를 두어 조문객과 유가족의 동선이 자유롭게 계획되었다. 유가족이 장자를 떠나보내는 공간과 조문객의 조문하는 장소가 화장로 전실로 통합되면서, 동선으로 하여 순환을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화장시설과 주민 이용공간이 분리되어 계획되었지만, 메인 복도를 통해 주민 이용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이즈미시의 <이즈미 영원 북부 커뮤니티센터> 또한 <시립 사자나미죠유엔>의 계획 패턴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화장시설과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동시에 계획한 사례로, 분석한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정면의 주 출입구로의 진입 동선은 다목적 홀이 위치하여 문화시설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 화장시설은 부 출입구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사자나미죠유엔>과 마찬가지로 메인 복도를 통해 화장로, 화장로 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Table 11.)

        
          Table 11.  
				
          

          
            Analysis of space composition and circulation system
          
          

        

        
          
            
              	Division
              	Floor plan & Spatial composition
              	Analysis spatial Composition and circulation system
              	Analysis synthesis
            

            
              	Space and traffic diagram
              	Characteristic
            

            
              	Liquidity
              	Accessibility
              	Functional
            

          
          
            	Rooftecture C
            	
              
            
            	

Hallway type, Split type
            	△
            	○
            	◎
            	• Crematorium, companion animal order, used as a reference to the funeral.
• It is connected by a corridor arrangement and the entrance is divided by the user.
          

          
            	Omiya-
Seien
            	
              
            
            	

Corridor type, Passage type
            	◎
            	△
            	○
            	• Use crematorium and baejanggang as main functions.
• Entrance hall and make-up hall are divided by corridor type and passage type arrangement and classified by function..
          

          
            	Sajanami- jyoyuen
            	
              
            
            	

Circulating type, Merging type, Horizontal type
            	◎
            	○
            	◎
            	• Crematoriums, cultural spaces, funerals and community facilities for residents.
• The main corridor and the porch constitute the main movement route and enable circulation.
• The space is merged and the horizontal line is stable.
          

          
            	Izumi Northern Community Center
            	
              
            
            	

Merging type, Horizontal type
            	○
            	○
            	◎
            	• Multipurpose, crematorium, resident community facility, multi-purpose use.
• Guided as a multi-functional building by installing cultural facilities such as galleries and fireplaces.
• Based on the horizontal main hall, the Tohoku and the Cultural Divers are divided.
          

        

        
          
            ◎ : High / ○ : Usually / △ : Low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장례문화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의 장묘문화 및 고령화, 노령화의 사회적 배경과 성격이 유사한 일본 장묘시설의 공간 구성 특성과 그에 따른 동선체계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장묘시설 중 2000년 이후에 건축된 교외형 장묘시설 사례 4곳을 대상으로 실증적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장묘시설의 공간구성상의 특징은 화장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조문 및 장례의식 행위가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간이 분리되어 개별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어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소화하는 데 있어 이용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며 화장행위와 조문 및 장례의식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특히 화장로 전실은 원활한 화장행위와 이용자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일본 장묘시설의 동선 체계의 특징은 공간구성상 기능별로 분리된 공간에 대한 배치가 복도형, 통로형, 순환형, 수평형, 병합형의 형태로 분석되었다. 복도형 배치는 복도와 각 실이 일방적으로 맞닿아있는 형태로, 통로형 배치와 비슷하나 통로형 배치는 두 변의 복도와 닿아 있는 형태이다. 순환형 배치는 전체 동선의 모습이 ‘口’ 혹은 ‘日’의 형태를 띠며 순환이 가능한 형태이며, 통로형 배치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확장된 양상을 보인다. 커뮤니티시설 등과의 결합 시에는 수평적으로 결합하며 메인 통로와 병합되는 형태를 보였다.

      셋째, 시설 차폐와 환경저해를 피하기 위해서 공원화, 녹지화 된 대지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장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혐오시설로 각인된 인식을 미루어 보아, 장묘시설이 계획될 대지에서 도심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에너지절약 건축물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환경적 측면으로 이미 무공해·저공해로 판명된 화장시설이지만, 시설 실증 이후 사후관리 및 에너지 관리 면에서 산림지역 혹은 자연녹지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일본은 철저한 법적 제도마련 및 규제를 통해 질적 양상이 높은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83년 가묘제도 폐지 등의 철저한 법적 규제와 강력한 행정지도의 결과로 화장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외딴섬 주민을 제외한 전국 주민의 100%가 화장장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 장묘시설은 크게 발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법적 제도의 변화에 따른 화장시설에 환경친화적, 현대적 이미지를 갖추게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혐오의식이 줄어들며, 일상에서 필요한 시설임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관심이 높아질 장묘시설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해당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 연구의 성과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증 자체도 물리적 측면에 입각한 구축물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변화로 인한 복합장묘시설의 변화 양상 및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합장묘시설에 대한 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otes
      
        1) 황규성, 배호정, 최영은, 김정래,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일 장례문화 비교 연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JCCT Vol. 1 No. 1 pp. 69-72, 2015. 02에서 참조함.
      

      
        2) 하나의 필지에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모두 갖춘 장묘시설을 뜻함.
      

      
        3) 이은규, 「장례문화 변화에 관한 고찰 : 화장장례에 대한 청년층의 의식구조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02의 본문에서 참조함.
      

      
        4) 일본의 장례의식 절차로, 츠야, 고쿠베쯔 시키, 소시키, 화장, 납골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고쿠베쯔 시키(영결식), 소시키(장례식)의 의식은 생략하는 추세이다. 김시덕, 일본의 화장, 불교식 장례 – 그 흐름의 변화 -, 불교학연구 제16호, 2007. 04
      

      
        5) 일본 대백과사전 // Japanese Encyclopedia 일본 전통 장례의식 내용 참조함.
      

      
        6) 일본 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미래 추정 인구”, 2007 // Japan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Future population of Japan”, 2007의 보고서 데이터 활용함.
      

      
        7) 건축문화 2006. 07호, 136쪽에서 인용함.
      

      
        8) 건축문화 2006. 07호, 140쪽 참조.
      

      
        9) 건축문화 2006. 07호, 144쪽 참조
      

      
        10) 건축문화 2006. 07호, 148쪽 – 151쪽 내용을 재구성함.
      

      
        11) 2000년대 이후 복잡한 장례의식을 탈피하고자 장례, 화장, 봉안을 비교적 인접한 시설에서 행하여 간편함과 시간단축을 의미하는 장례식 형태.
      

      
        12) 한주연, “화장시설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 화장시설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02 // Han, Ju-Youn,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Crematoriums – Focused on the Case in Korea and Japan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02의 본문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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